
Crisisonomy Vol.14 No.12, 47-58
ISSN 2466-1198 (Print)  ISSN 2466-1201 (Online)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12.47
© 2018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C risison o m y

20)

The Effect of Disaster Knowledge, Disaster Awareness and Disaster Preparedness 
on Disaster Response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Hye Young Cho

Departmen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558 Daehak-ro, Gunsan-si, Jeonbuk,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aster knowledge, awareness, preparedness

on disaster response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correlation as well as the factors 

affecting their ability to cope with disaster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09 nursing students 

in Korea from March to April,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cores of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response ability and disaster knowledge were 3.58 ±

0.65 (out of 5), 3.06 ± 0.70 (out of 5), 3.01 ± .57 (out of 5). and 5.12 ± 1.71 (out of 10) respectively. The

factors affecting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cope with disasters included grade (β = .165, p = .012), 

disaster preparedness (β = .385, p = <.001), disaster education experience (β = 212, p=.001)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24.0% (F = 11.924, p = <.001). The findings suggested that a disaster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with various contents and implemented in th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Key words: disaster, awareness, preparedness, response abil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적, 물적, 환

경적, 손실로서 사회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사건으

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말한다(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The Pocket GAR 2015). 

이러한 재난은 다양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의 

기능마비와 손실뿐만 아니라 대량 환자의 발생으로 의

료수요에 대응하는 의료자원의 제공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다다르는 의료재난을 초래한다(Lim, et. al., 

2009). 의료재난은 다수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

는 위중한 상황으로서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급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재난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는 초기 대응자로서, 환자분류와 응급처치제공자로서 

역할을 소화해 내야 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찾게 

되는 것이 의료기관 임을 볼 때 그 어떤 인력보다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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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재난대응능력이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재난 현

장에서는 환자의 정보검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

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의 임상과

는 매우 다른 환경으로 의료행위제공에 있어 판단과 처

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Jin, 2003). 따라

서 간호사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재난간호역량을 개

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 상황에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생존자와 가족들

에게 부가적인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 

현장 코디네이터로서, 정신건강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는 모두 간호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된다(Cusack, et. al., 2010). 이와 같이 재난발생 시 

간호사는 의료인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재난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인력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의료지식과 더불

어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보다 전문화된 지

식과 기술을 접목하여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Lee 

& Wang, 2008). 그러나 현실의 병원 간호업무에서는 

임상 상황중의 재난 발생 시 소수인력의 간호사만이 병

원 재난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했을 뿐 71.6%에 해당하

는 간호사들은 수동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실질적인 재

난상황에서의 준비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ung, et. al., 2008). 

따라서 상시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고(Lee & Wang, 2008), 외국에서도 재난시의 간

호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Subbiah, 2005).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간

호협회에서도 재난상황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

지는 간호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간호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재난간호역량을 제시하고 

있다(Yu, et al., 2012). 국내 간호계에서는 대한재난

간호학회가 2010년 창설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간호

사의 재해간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효과적인 국내의 재난의료 및 재난대비를 위한 개선책

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ee, 2014). 대학

의 간호교육과정에서는 재난간호 과목을 개설하여 시

행하고 있으나 전공필수가 아닌 선택 교과목으로 운영

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의 재난간

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간호 교육시

스템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Lee, et. 

al., 2013).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학

시절 재난에 대한 교육경험은 42.8%에 그치고 있었으

며 임상 진출 후에는 그마저도 줄어 28.9%의 간호사만

이 재난관련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5). 

현대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적으로의 재난이 빈발되고 있

어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가는 전문 인력들에게는 특수

한 통찰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능숙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단발성

을 뛰어넘어 대학 교육과정부터 기본적인 교육으로 자

리 잡아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추

세이다(Schmidt, 2007). 이러한 이유로 재난현장의 중

추적 역할을 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재난대응능력과 

재난에 대한 인식과 지식, 준비성에 대한 점검이야 말

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응급대처능력의 전

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국내의 재난관련 연구는 응급실간호사(Ahn, et. 

al., 2011; Park & Lee, 2015) 지역사회 간호사(Uhm, 

et. al., 2016),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Kim & Kim, 2017)하여 재해간호기본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는 재난간호역량 측정도구

를 개발하는 연구(Lee, et. al., 2013) 및 재난간호역량

과 관련된 연구(Woo, et. al., 2015)를 비롯하여 재난

대응능력과 상호 연관성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 하는 연구들(Ahn & Kim, 2013; Kim, 2015;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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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Yang, 2018)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

직은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아 현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축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 재난관련 지식을 조사하여 이들이 재난

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대학 교육과

정 중 지속적인 재난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교

육과정을 구성하고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재난 관련 교육에 대한 주기적

인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뿐만 아니라 대학 교

육과정 중에 충분히 습득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지식과 역량에 대한 자신

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재난관련 대처능력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지식,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준비도, 재난대응능력을 파악하

고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간호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재난준비도, 재난인식, 재난관련지

식과 재난대응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재난준비도, 재난인식, 재난관련지

식, 재난대응능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세째, 대상자의 재난준비도, 재난인식, 재난관련지

식이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재난준비도, 재난인식, 재

난관련지식의 정도와 특성 및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K시, J시, S시에 소재

한 5개의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으로서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의 서면동

의서를 작성한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세부 선정

기준으로는 병원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으로 정하였다. 제외기준으로는 연구진행 중 학생의 자

발적인 연구 참여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와 문항에 

대한 반응누락, 전체문항에 대한 동일반응을 보인 대상

자의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정하였다.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요인의 수를 12개로 예

측할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84명으로 산출되었으

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한 1부를 제외하고 209부를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

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시하였다(IRB 

No:1040117-201802-HR-003-01).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

년 3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가 진행될 간호학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

을 받은 후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

였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담당하

는 연구보조원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해당 

간호학과를 방문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적 및 진행과정, 설문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

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

을 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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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설문지 작성시간은 10-15분으로 작성 후에는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였고, 설문지 회수 후에는 밀봉

하여 일정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연구자에게 송부하도

록 하였다. 

4. 연구도구

1) 재난준비도

재난준비도는 Woo, et. al.(2015)이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07)의 자료를 참고하여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

비하여 준비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으

로서 개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재난에 대

해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항목으로는 재난에 

대한 개인지식, 비상물품 준비, 대처계획, 비상장소 선

정, 비상연락처 리스트 준비 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문항은 ‘전혀 준비되지 않음’을 1점으로 하여 

‘매우 잘 준비됨‘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재난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가 .70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75이었다

2) 재난 인식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은 Woo, et. al.(2015)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세부문항은 재난손

해에 대한 걱정과 재난 발생 가능성,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재난에 대한 심각성, 재난간호 교육에 대

한 중요성 인식정도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까지로 하는 5점 Likert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가 .7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81이었다.

3) 재난대처에 대한 지식

재난대처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ark & Lee(2015)가 개발한 지식 도구 10문항을 이용

하며, 병원 재난 지휘체계 2문항, 재난 시 중증도 분류 

2문항, 주요 외상별 응급처치 2문항, 개인보호장비 1문

항, 제독과 제염 2문항, 신경작용계 1문항으로 총 10문

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맞다’에는 1점, ‘틀리

다’와 ‘모르겠다’에는 0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당

시 재난대처에 대한 지식의 신뢰도는 KR-20 =.66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KR-20 = .69였다. 

4) 재난대응능력

재난대응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간호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6)에서 발표한 재

난간호능력과 2003년 Wisconsin Health Alert Network에

서 개발한 44개의 문항을 Emergerncy Preparedness 

Questionnaire(EPIQ)를 기반으로 Noh(2010)가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

도를 활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대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 Noh(2010)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94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93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SPSS 22.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재난관련 특성, 재난

준비도, 재난인식과 지식 및 재난대응능력은 실수 및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대응능력의 차

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재난준비도, 재난인식과 재난관련지식 

및 재난대응능력간의 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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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SD t p

Gender Male 44 21.1 2.85±.59 -1.927 .058

Famale 165 78.9 3.05±.56

Age 21,48±1,39

Grade 3rd 104 49.8 2.91±.51 .076 .009

4rd 105 50,2 3.11±.61

Religion Yes 90 43.1 2.91±.51 -.083 .934

No 119 56.9 3.01±.57

Satisfaction of Academic score Bad 57 27.3 3.00±.55 .168 .085

Moderate 128 61.2 3.02±.57

Good 24 11.5 2.95±.60

Major Satisfaction Bad 11 5,3 2.84±.67 1.915 .150

Moderate 104 49.8 2.96±.50

Good 94 45 3.09±.62

Experience of disaster related education Yes 165 78.9 3.10±.54 4.376 <.001

No 44 21.1 2.68±.56

Experience of disaster Yes 52 24.9 3.07±.58 .939 .358

No 157 75.1 2.99±.56

Cognition In importence of disaster nursing High Level 158 75.6 3.06±.55 2.404 .016

Moderate 51 24.4 2.84±.59

Low level 0

Table 1.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related disaster on subjects (N=209)

Variables
Response Ability of Disaster Disaster Knowledge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Awareness

r

Response Ability of Disaster 1

Disaster Knowledge .137* 1

Disaster Preparedness .424 ** .112 1

Disaster Awareness -.118 .138* .313 ** 1

* p < .05, ** p <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209)

4) 대상자의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위

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209명으로 여학생(165명, 78.9%)

이 남학생 44명(21.2%)보다 많았다. 나이는 평균 21.48

세 였고, 학년 분포는 3학년이 104명(49.8%), 4학년이 

105명(50.2%)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60명(43.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만족도는 

‘불만족’이 57명(27.3%)였고, ‘보통’이 128명(61.2%), 

‘만족’이 24명(11.5%) 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낮

은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5.3%), ‘보통’이 

104명(49.8%), ‘높은 편이다’ 94명(45%)였다. 재난경

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은 52명(24.9%)였으며, 재난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65명(78.9%)였고, 재난교육의 중

요성 인식도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158명

(75.6%)이었고. 중정도의 수준이 51명(24.4%) 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대응능

력은 학년, 재난간호교육경험, 재난간호중요성 인식도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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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β t p 공차 VIF B SE β t p 공차 VIF

constant 3.408 .205 16.629 <.001 2.216 .329 6.732 <.001

학년(D.grade 4) .169 .076 .149 2.236 .026 .954 1.048 .187 .073 .165 2.550 .012 .873 1.145

교육경험(D.edu.Y) .392 .091 .282 4.301 <.001 .992 1.008 .294 .086 .212 3.414 .001 .951 1.051

중요도인식(D.PImp.G) .144 .088 .109 1.627 .105 .947 1.056 .035 .087 .027 .405 .686 .851 1.176

재난지식 .016 .012 .047 .736 .463 .910 1.099

재난준비도 .314 .054 .385 5.801 <.001 .829 1.206

재난인식 -.036 .058 -.041 -.621 .535 .825 1.212

R2(∆R2,P) .189(.115, <.001) .262(..240, <.001)

F(P) 15.91(<.001) 11.924(<.001)

Dubin-Watson 1.853 1.837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Response ability of disaster (N=209)

Variables M±SD Range

Response Ability of Disaster 3.01±.57 1-4

Disaster Preparedness 3.06±.70 1-5

Disaster Awareness 3.58±.65 2-5

Disaster Knowledge 5.12±1.71 1-9

Table 2. Degree of response ability of disaster,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awareness, and disaster knowledge (N=209)

2. 재난지식, 재난인식, 재난준비도와 재난대응능력의 

정도

<Table 2>에서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은 5점 만

점에 3.01±.57점이었으며, 재난준비도는 3.06±.70

점, 재난인식은 3.58±.65이었고, 재난관련지식은 10점 

만점에 5.12±1.71점이었다.

3. 재난지식, 재난인식, 재난준비도와 재난대응능력의 

정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 재난관련지식, 재난준

비도, 재난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은 재난관련지식

(r=.137, p<.05), 재난준비도(r=.424, p<.001)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관

련지식이 높을수록, 재난준비도가 높을수록 재난대응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인식은 재난

관련 지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r=.138, p<.05), 재난준비도와 유의한 양적 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3, p<.001). 이는 

재난관련지식이 높을수록 재난인식은 높아지고, 재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준비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6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0.6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년, 

교육경험, 중요도인식을 가변수(dummy variable)처리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37로 오차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0.825~0.951으로 0.1이상을 보였고, 분

산팽창인자(VIF)는 모두 1.099~1.212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선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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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검정결과는 11.924(p<.001)으로 회귀식이 모델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에 대한 준비도(β

=.385, p<.001), 교육경험(β=.212, p=.001), 4학년일 

경우(β=.165, p=.012)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관련지식의 정도 및 상호관련성을 파

악하고, 재난대응능력의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

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

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은 5점 만

점에 3.01점으로 동일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Kim & Kim(2017)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2.97수

준보다 조금 높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Noh(2010)의 연구의 2.73점, Kim(2015)의 2.76점, 

Ahn(2013)의 2.78점보다 높았으며, Park(2015)의 

3.05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별로 

재난대응능력이 상이한 결과는 자가 기입식 도구가 가

지는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간호사와 간

호대학생이 가지는 신분적 특징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추후 직종별로 재난대응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난관련 지식은 10점 만점에 5.12점으로 동일도구

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 Kim(2017)의 연구에서

의 58% 정답률을 보인 결과와 비숫한 수준이었다. 그러

나 Park(2016)의 6.25점보다는 낮았으며, Lee(2014)의 

4.5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즉 간호대학생들은 중간

정도의 지식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

된다. 특히 지식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자신감은 현격하

게 떨어지며, 수행능력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교육을 통해 재난관련 지식을 함양하여 

재난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재난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감

을 부여한 다양한 교육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

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

호교과과정에서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점

에서 재난관련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성화가 필수적이

다. 간호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재난관련 시나리오 개발

과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재난환경에 

노출되어 대처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Hur & Park(2015)의 연구에서 재난관련 교육을 받

은 경우 수행능력 향상을 보였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재난준비도는 3.07점으로 

이는 동일도구를 사용한 Yang(2018)의 연구에서의 

1.27점보다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015)

의 2.14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2.7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et. al., 2011). 

특히 동일하게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던 Yang(2018)의 연구에서는 재난준비도의 점수가 

1.27점이었나, 본 연구에서는 3.07점으로 다소 높은 점

수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Yang(2018)의 연구

에서 연구대상자의 97.8%가 여학생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78.9%였으며, 4학년의 비율은 61.2%와 50.2%로 학

년과 성별의 구성에 차이를 보여, 인구학적 특성이 가지

는 결과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은 3.58점으로 

동일도구를 사용한 Yang(2018)의 4.07점보다는 낮았

으며, 3.71점을 보여준 Woo(2015)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재난

에 대한 인식은 중정도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내외의 끓이지 않

는 재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더불어 국내에서 빈발

되고 있는 각종 재해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량 환자가 발생하였던 2014년

의 메르스와 최근까지 지속되는 지진과 태풍의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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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난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결

과일 것이다. 또한 재난에 대한 인식은 간호학적인 특

성을 반영하는 개념을 반영하기 보다는 개인의 주관성

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특성을 많이 포함

하고 있으므로 도구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행되어, 추후 정확한 개념을 반영하는 도구를 통해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재난대응능력과 재난준비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Uhm, et. al.(2016)

과, Kim(2015), Yang(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

다. 이는 철저한 재난준비가 되어있을수록 재난대응능

력이 상승됨을 의미하므로 재난준비에 부합되는 다양

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수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연구결과, 재난지식이 재난대응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일부의 연구(Kim & Kim, 2017)

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대비

되는 결과이다. 이는 재난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표준

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고 생각되

어, 적절한 도구 개발 및 재검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재난에 대한 준비도(β=.385, p<.001) 교육경험

(β=.212, p=.001), 4학년일 경우(β=.165, p=.012)에

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2018)

의 연구에서 보여준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으로 학년과 재난교육경험, 재난준

비도가 유의한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결과

이다. 또한 Kim(2015)의 연구에서도 재난준비도가 재

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

자인 간호대학생 3학년보다는 4학년이, 재난관련교육

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재난대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위가 높

을수록 재난대처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1). 학년

과 직위는 동일 개념을 아니지만 연차가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간호 경험이 많아지고 이는 재난관련간

호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응급간호교과목을 4학년에 이수

하고 있으며, 3학년 보다는 4학년에서 전공교과목을 접

하는 기회가 많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 동일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Kim & 

Kim, 2017)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

러한 결과를 고려한 반복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다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재난대응능력에 재난교육 경험이 유의

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재난관련 교육의 경험이 재난대

처 능력을 함양시킨다고 밝히고 있는(Hur & Park, 

2015; Kim, 2015; Lee, et. al., 2013)것과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5)

의 연구에서도 재난교육의 경험이 없는 경우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본다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난관련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4학년을 대상으로 재난간호와 관련된 학습

내용과 임상술기, 기대효과를 학년별로 구별하여 점진

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재난교육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재난준비도가 재난대응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

학생들에게 재난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

츠를 개발하고 이를 간호학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대량의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되며, 국가,사회적

인 기능이 마비되는 등의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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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

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요

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

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재난인식, 재난

지식, 재난준비도, 재난대응능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재난대응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재난준비도였으며, 학년과 재난교육경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

로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

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을 적절하게 대

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학년을 고려하고, 

충분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효

과적인 재난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 인해 간호대

학생들은 재난과 관련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반

복적으로 재난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 재난의료의 필수

인력인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일부 지역의 5개 

간호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적인 편중성이 

존재하는 바,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재난관련특성을 고려한 도구이기는 하나, 재

난관련지식 측정도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 후 전문성

과 학문적 완성도가 달성되기 전의 간호대학생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난지식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의미있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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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재난관련지식, 재난인식, 재난준비도가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관련 지식과,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대처능력정도를 확인

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간호대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t-검정, ANOVA, Pearson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인식 및 재난준비도, 재난대응능력정도와 재난관련 지식의 각각의 평균은 

3.58±.65점, 3.06±.70점, 3.01±.57점(5점 만점)과 5.12±1.7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

의 재난대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년(β=.165, p=.012), 재난준비도(β=.385 p<.001), 재난교육

경험(β=.212, p=.001)이고, 총 설명력은 24.0%(F=11.924, p<.001)였다.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재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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